과거 발주 사례 A — 하늘물산 업무포털 1차 구축 (성공)
※ 교육용 가상 자료입니다. 실존 기업·사업과 무관합니다.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사업명
	하늘물산 그룹 업무포털 1차 구축

	발주 부서
	구매팀 (현업: 경영지원본부)

	예산 / 기간
	8억 원 / 6개월 (2023.03 ~ 2023.08)

	사업 범위
	전자결재·사내 게시판·조직도 검색 등 핵심 모듈 우선 구축

	결과
	일정 준수 · 예산 내 검수 완료 · 2차 확장 사업으로 연계


2. 발주 방식 — 단계별 분할 발주
당초 전체 기능(포털·모바일·전자결재·문서관리)을 한 번에 발주하는 15억 원 규모 통합 발주안이 검토되었으나, 예산 확보 불확실성과 요구사항 변동 가능성이 커서 핵심 모듈 우선 구축 후 단계 확장하는 분할 발주로 전환했다.
1. 1차: 핵심 모듈(전자결재·게시판·조직도) — 8억 원, 6개월
1. 2차: 확장 모듈(모바일 앱·문서관리·통계) — 1차 검수 결과를 반영해 별도 발주
3. 경과
제안 요건을 "동종 시스템 구축 실적 1건 이상"으로 넓게 잡아 5개사가 응찰, 유효 경쟁이 성립했다. 기술 평가 배점을 높여 중견 전문업체가 낙찰되었고, 요구사항을 1차 범위로 동결한 덕분에 구축 중 변경 요청이 3건에 그쳤다.
4. 성과 및 교훈
1. 교훈 1 — 예산이 빠듯하면 단계별 분할 발주가 유효하다. 1차 결과를 검증한 뒤 2차 범위를 확정해 예산 리스크를 낮출 수 있었다.
1. 교훈 2 — 제안 요건을 넓게 잡아야 유효 경쟁이 성립하고 낙찰 조건이 좋아진다.
1. 교훈 3 — 발주 전 요구사항 동결 시점을 명시하면 구축 중 분쟁이 줄어든다.
